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회장 장은영)에서는 지난  토요일(1/18)  산장 식당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제1회운영위원회 및 교장연수가 있었다.
인사말에서 장은영 회장은 여러가지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고전분투한 교장선생님께 감사하며 2014년에도 후원금조성에 힘써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2014년도 상반기 사업계획 및 새 임원을 발표하였다.
사업 계획안 첫번째로 3월 14~16일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가 있겠고, 3월 22일 (토 오후 4시) 제 42차  교사 봄연수회, 4월 12일 (토 오후 4시)  제 10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5월 10일 (토 오후 4시) 제1회 북가주 학생 종합 예술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하였다. 북가주 학생 종합 예술제는 북가주 협의회에 등록된 각 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발표 부분과 전시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해매다 6월 둘째 주에 있었던 교사 집중연수회는 이번 년도에는 하반기 사업으로 편성하여 가을 학기 시작과 함께 신입교사 양성 연수회를 겸하여 각 회원학교의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북가주 협의회에서 직접 개발하여 전 미주 및 세계 각처에서 사용 중인 역사 문화 교재 (역사문화 교육위원장 최미영)의 교육과정이 총론 및 강론  6단계로 개발 중이며,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아 4월말 발간예정이며, 아울러 봄학기를 맞아 역사 문화 교재의 세일이 시작되었다.
이어진 2부에서 각 학교의 유익한 행사를 발표하여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며 2014년을 준비하였다. 
한국전쟁 기념비 건립기금 모금도 현장에서 이루어져 16개교 (AMASE은혜,
	


모퉁이돌, 알마덴, 실리콘 밸리, 성김대건, 모데스토, 태평양, 빛의 나라, 새하늘, 콘트라코스타,
뉴라이프, 몬트레이 제일, 뉴비전, 무궁화, 이스트베이, 다솜) 가 참여하여 $2,300을 모금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끝으로 북가주 협의회의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장은영(은혜한국학교 교장), 부회장 한희영(새하늘 한국학교 고문), 황희연(모퉁이돌 한국학교 교장), 재무 석수진(뉴라이프 한국학교 교장), 총무 윤제인(실리콘 밸리 한국학교 교장), 간사 이사라(뉴비전 한국학교 교장), 역사문화 교육위원장 최미영(다솜 한국학교 교장)
· 사진1:왼쪽부터 윤제인, 황희연, 한희영, 장은영, 석수진, 최미영, 이사라
· 사진2:각학교의 유익한 행사를 발표하는 모습
· 사진3: 참석한 교장선생님들
